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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curriculum. It is quite difficult 

to define what character is. It is solely because a person's character is very abstract yet comprehensive at 

the same time. Nevertheless, the East defines character as someone's personality that he or she is naturally 

born with. Someone's character contains two elements: what he or she was born with, a nature, and how 

the person has and is to become. The nature is difficult to change through education since one is born with 

such disposition. However, another half of one's character can be educated to be reformed and developed 

in the right manner. And this specific education is called character education. Today in Korea, education 

to cultivate one's character has become a cause celebre, especially when evaluating a nursing department's 

certification. To be a good nurse, one must not only be skillful but also has the ability to help others or 

make ethical and clinical judgments. Yet, most nursing departments in Korea out there are overwhelmingly 

focused on the curriculum related to obtaining licenses and to become a registered nurse. Thus, this is to 

suggest alleviating such a stress and expanding the curriculum for character education. 

▸Key words: Development of Character, Course of Training Nurses, Curriculum, 

curriculum for Character Education, Education

[요   약]

본 연구는 간호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의 중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인성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인성이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동양에서는 인성이란 

본래 타고난 성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인성이 사람의 마음바탕과 됨됨이 두 요소를 가지고 있는

데, 사람의 마음바탕은 본래의 성질이므로 교육으로 변화되기 어려우나 사람의 됨됨이는 바르게 형성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인성교육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성을 함양하

기 위한 교육은 매우 뜨거운 주제가 되었으며, 특히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에 있어서도 인성교육

이 강조되고 있다.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거나 윤리적 

임상적 판단을 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간호학과에서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면허 취득 관련 커리큘럼이 너무 과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완화하고 인성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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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인성(人性)이란 무엇인가? 인성은 일상생활에서 보편적

으로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의내리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개념은 없다. 왜냐

하면 인성(人性)이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동양 고전 중 맹자와 

고자의 인성론에 대한 논쟁은 통해 동양에서의 인성을 어

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맹자(孟子)｣에서 고

자가 말하기를 ‘생긴 대로를 성이라고 합니다.’ 맹자가 말

하기를 ‘생긴 대로를 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까’라고 하자 고자가 ‘그렇습니다’

라고 답한다[1]. 또한, 고자가 말했다. “성은 버드나무와 

같고 의(義)는 나무그릇과 같다. 사람의 성으로 인의를 행

한다는 것은 버드나무로 나무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 

맹자가 말했다. “그대는 버드나무의 성을 따라서 나무그릇

을 만드는가? 아니면 버드나무를 해쳐서 나무그릇을 만드

는가? 만일 버드나무를 해쳐서 나무그릇을 만드는 것이라

면 또한 사람을 해쳐서 인의를 행하게 한다는 것인가? 천

하 사람들을 몰아서 인의를 재앙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분명 그대의 말일 것이다.”[2] 여기서 고자에 따르면 

타고난 인성이란 가치중립적이고 무규정적인 어떤 재질에 

불과하다. 이 재질이 어떤 이상적인 작품(인의)이 되는가 

하는 것은 장인의 인위적인 솜씨에 달려있다. 이에 비해 

맹자는 이상적인 작품(인의)이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의 자

기실현이라고 주장한다[3]. 이렇게 보면 동양에서 인성이

란 본래 타고난 성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4].

그런데 사실 인성과 비슷한 용어로 인품, 인격, 성품, 기

질, 성격, 인간성, 사람 됨됨이, 인간의 본성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뚜렷하게 구분되기 어려

움이 있지만, 개념의 차이를 정리하려고 한 시도는[5] 있었

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Korea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1988)에서는 

인성이 사람의 마음바탕과 됨됨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다고 하였으며, 마음바탕은 본래의 성질이므로 교육으로 변

화되기 어려우나 사람의 됨됨이는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인성교육이라고 한다[6].

Benner, P.，Sutphen, M.，Leonard, V.，& Day, 

L.(2010)는 좋은 간호사가 되려면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거나 윤리적 임상적 판단을 하는 능력도 갖

춰야 한다. 또한, 간호실천의 의미, 내용, 그리고 실천을 

내면화하여 간호실천의 표면화, 간호실천의 의미, 그리고 

실천을 내면화하여 간호실천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간호사의 품격(인성)'의 습득과 발달

에 대해서도 이러한 프로세스에 겹쳐 생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품격(인성) 있는 간호사 즉 교양 있고 유능

한 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간호학 교육이 필요

한지에 대해 말해보고 싶다. 즉, 간호사로서 가져야 할 바

람직한 인성의 특성을 생각해보고 이를 전제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위해 Ⅱ에서는 간호사의 품격이란 무엇인가와 질 높은 간

호교육을 목표로 미국 간호교육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것이며, Ⅲ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

기 위한 일본 간호교육의 현황과 인성교육 강화를 대학의 

추진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Ⅳ에서 앞의 내용을 들

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 결론

을 맺고자 한다. 

II. Nurse's Character(personality) and 

Paradigm Conversion of Nursing 

Education in USA

1. What is the nurse's character?

일본의 坂東真理子는 품격의 정의를 우선 국가의 품격

의 정의로 시작하여 「품격 있는 국가는 품격 있는 개인의 

존재가 전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坂東真

理子는 개인의 품격은 정의감 책임감 윤리관 용기 성실 우

정 그리고 인내력 지속력 절제심이 있고 판단력 결단력 풍

부하고 상냥한 배려가 있다는 미덕은 품격 있는 인간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7]. 여기서 간호사의 

품격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엄, 자애로운 마음, 윤리관, 

인간성의 표현 그리고 겸손함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품격이라는 것을 한자로 쓰면 

品格(품격)이라고 쓴다. 한자 품(品)은 입구(口)가 셋이다. 

셋은 많다는 의미로 많은 입이 하는 한마디가 품이라고 한

다. 격(格)은 나무 목(木)에 각(各)자가 합쳐진 형성자로서 

나무의 의미를 따르고 각의 소리를 따랐다고 본다. 이 둘

이 합쳐져서 만든 단어가 품격이다. 품격이란 영어단어 

modesty, humility, 그리고 humbleness라는 말이 적합

할 것이다. 간호사의 품격은 간호사로서의 교양, 프로페셔

널리즘, 리더십, 간호관 등이 통합되어 그 사람의 품격으

로 표현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인간성이 풍부한 간호사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하루아침에 몸에 밴 것이 아니다. 어

릴 적부터의 가정교육, 여유로운 학교교육, 그리고 질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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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초간호교육의 산물로 형성된다. 뛰어난 품격 있는 간

호사의 모습은 간호사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학교 

교육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또한, 간호사의 품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도 실천을 거듭함에 따라 더욱 폭넓고 심오한 것으로 

발달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자신의 진

로를 선택하는 것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졸업 후 취업 

우선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내지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학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간호사로서 기본 

자질을 갖춘 학생이 간호학과를 선택하여 전공하기 어려

운 구조에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간호사로서 충분한 인성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

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은 간호교육에서도 계속되

어야 한다[6]. 그러면 「어떻게 품격 있는 간호사를 육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

실이다.

2. Paradigm conversion of nursing education 

in USA with high-quality nursing education

현재 미국의 간호는 최첨단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

다. 사실 간호의 역사로 보아도 미국의 간호는 세계의 간

호를 견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로렌스 나

이팅게일의 간호 이론 이후 버지니아 헨더슨, 수녀 칼리스

타 로이, 그리고 마조리 고든 등 미국의 간호사들에 의해 

간호 이론이 개발되어 미국의 간호 사상이나 교육이 세계

의 간호학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1960년 이후 고도교육과 진단능력을 

배양한 독립된 의료제공이 가능한 Nursing Practitioner 

(NP)가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교육수준의 높이는 세계

에서도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의 전통적인 간호대학 교육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교양과목과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교육과정을 통합한 4년제 대학과정을 요구한다. 학생

들은 입학 후 보통 첫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교양과목과 

전공기초과목을 배우고 간호학 전공필수 과목은 3-4학년 

동안에 수강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8]. 미국의 보건의

료전달체계가 병원 중심의 업무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업

무로 전환됨에 따라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과

정으로까지 확대되어[9] 질적인 많은 성장을 하였다. 

1990년대부터 미국은 간호사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외

국 간호사를 받았고, 최근 많은 간호사의 재취업으로 미국

에서 전체적인 수적인 측면에서 간호사가 부족하지 않다

고 한다. 그러나 지역 간 간호사 배치에 있어서 불균형이 

존재하고는 있다[10]. 인구의 고령화나 의료과오 남발 등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다수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교육의 질 향상에 관한 사회의 흥미도 높아지고 

있다. 간호교육 현장은 전문화을 위한 실무 중심으로 확장

하고 있을 때 미국 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인

성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부터 인성 교육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 교육에 반영하였다[11]. 간호

교육과정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받으며 작용하

기에[12] 인성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에서 

인성교육은 정직함, 자아 존중감, 책임감과 같은 핵심적 

덕목을 대중에게 이해시키고, 배려심을 갖게 하며, 도덕적

으로 민감하게 행동하는 성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한

다[13]. 오랫동안 미국에서 고등교육 추진연구를 계속해 

온 카네기재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간호교

육과 의료현장 상황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Benner, 

Sutphen, Leonard, Day는 미국의 넓은 영역에 걸친 대

학 및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실태가 나타났다. Benner, Sutphen, 

Leonard, Day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간호교육은 간호 

전문성이나 윤리교육에 관해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간호

교육과 현장 사이에 지식과 기술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교육은 현장이 지금 요구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

러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의 대대

적인 변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Benner, Sutphen, 

Leonard, Day는 그 변혁의 하나로서 간호교육의 방법이

나 학생의 배움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호학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의 축적이 

아니라 그것을 간호의 「경험」로서 쌓아 가는 것이다. 여기

서 지칭하는 학습 경험은 간호의 지식, 기술, 윤리적 태도

의 통합을 촉진하는 모델로 널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이 ｢경험｣을 중심으로 한 학습방법으로 대체되기 위

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본적 변혁을 해야 한

다. 1) 교과서 그대로의 강의(질병의 분류, 진단명, 증상, 

치료, 간호개입 순으로)가 아니라 사례에 기초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 2) 강의나 연습, 임지실습 등과 별도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는 체제, 3) 단순히 간호사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배우는

(사회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형성

-Formation)에 초점을 둔 학습방법, 4)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능력 중 

하나로 학습할 필요성. Benner, Sutphen, Leonard, Day

는 비판적 사고는 다양한 사고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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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reasoning, Clinical imagin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e thinking, Scientific thinking, & 

Formal criterial reasoning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말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Benner, Sutphen, Leonard, Day에 따르면 형성이란 아

마추어에서 전문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다

른 전문가로서의 자기의식 변화와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형성이라는 현상은 학생이 임상 상황에

서 기술을 배우면서 느끼거나 상황에 반응해 능동적인 행

동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사회화처럼 단순히 수동적으

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이 ｢형성｣ 과정을 통

해 간호사로 발달해 나갈 것이며 전문직 안에서 자신의 능

력, 사명감, 실천력 등을 익혀 나갈 것이다.

Benner, Sutphen, Leonard, Day에 따르면 좋은 간호

사가 되려면 단순히 기술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거

나 윤리적 임상적 판단을 하는 능력도 갖춰야 하며 이러한 

능력은 ｢형성｣과정을 통해 실현된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역할을 배운다는 표면적인 것만이 아

니라 오히려 간호 실천의 의미, 내용, 그리고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형성｣(Formation)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가

장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형성｣은 간호교육과정 어디서 일어날까? 

｢형성｣을 정리하는 습관이나 태도 등은 간호학생 교육 속

의 모든 학습활동 속에 포함된다. 또한, Benner, 

Sutphen, Leonard, Day는 ｢형성｣은 단지 간호 지식을 

획득할 때 뿐만 아니라 개별 환자를 돌볼 때도 일어나는 

것이며, ｢형성｣을 포함하지 않는 교육은 학습자에게 임상

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순한 추상적인 지식을 주는 것에 

불과하며, ｢형성｣은 환자의 생명이 관련된 실천의 장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

호학은 단순한 강의나 임지실습에서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간호에서 마주치는 그 자리를 ｢경험｣의 형태

로 파악하여 이러한 귀중한 경험이 축적되어 실천능력이 

있는 간호사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은 그

들의 행동, 인지, 판단, 그리고 모든 실천 모델 등을 포함

한 지적 활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술적인 능력, 실천적 

능력, 임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기대되는지 등 

모든 실천 활동 속에서 간호사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간호사의 품격도 위에서 언급한 형성의 과정을 통해 익혀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The Status of Nursing Education and 

A Targeted Case of Training Nurse 

having Good Personality in Japan

1. The status of nursing education in Japan

간호사 인성은 간호기초교육기관에서의 교양교육과 전

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리더십과 연구적 노하우, 그리

고 윤리관과 자신의 간호관 등이 통합되어 나타난다. 따라

서 간호 기초교육과정이 ｢간호사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은 매우 크다. 일본의 문부과학성 ｢고등교육의 장래상｣에 

대한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을 보면[14] 21세기는 “지식기

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 시대이고 고등 교육

은 개인의 인격 형성상도 국가 전략상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대학이나 학부 등의 설

치에 관한 억제 방침이 기본적으로 철폐한다는 방침도 세

웠다. 1992년 일본의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시행 등을 

계기로 일본은 간호교육의 대학화가 진행되면서 고등교육

기관에서 간호교육과정의 비율이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속히 증가했다.

Fig. 1. The Number of Nursing Department in 

Japanese University and The change of an 

Entrace Quota

이러한 일본의 고등교육 정책에 있어 최근 고등교육기

관이 고도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에 의

문을 갖는 의견도 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이

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의 희박화와 인재육성 목적의 모호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교육을 살펴보면 급속한 간호교육의 대학화는 다수의 

학사과정 교육기관을 가져왔지만, 그 안에서 영위되고 있

는 교육과정을 전망하면 현재 몇 가지 과제가 발생하고 있

다. 지난 20년간 190여 개 학교에 달했던 간호학 학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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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커리큘럼이 과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로 내세

울 수 있는 것이 4년간 복수의 ｢자격｣을 취득할 것이 학생

에게 요구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중 학생이나 가족에

게, 그리고 교원으로서도 가급적 많은 자격을 취득하는 것

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며, 「뛰어난」 간호교육이라고 

믿어져 왔다. 하지만 4년 안에 학생이 배우는 시간에는 한

계가 있지만, 학생은 그 기간에 간호사의 국가고시를 준비

하는 것 외에 보건사[17]나 조산사, 또는 양호교사를 위한 

학점을 따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고시 준비도 해야 했

다. 이 문제는 간호협회나 문부과학성에서도 거론되어 이

후 2009년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개정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보건사나 조산사 양성 기간은 

1년 이상이고 보건사 과정은 선택제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로는 학사과정 통합 커리큘럼 실시[12]로 보건사와 간호사

의 응시자격이 4년 안에 동시에 딸 수 있다는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커리큘럼의 과밀함에도 거의 변함이 없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16].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간호교육

에 대해 과연 커리큘럼의 과밀함이 일본의 간호 학사과정 

교육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복수의 

자격 취득이 가능한 현재의 통합 커리큘럼에서 교양 교육

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하나의 과제이며, 다시 한

번 간호 교육의 대학화 원점으로 돌아가 진정한 대학화의 

목적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의 간호계 인

재 양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회의 보고서 중 학사과정

에 있어서 간호계 인재 양성의 특징을 보면 간호사 등의 

양성에는 특정 직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기술 교육에 그

치지 않고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조성의 함양, 연구능력의 

육성이 요구된다. 대학에서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등의 학제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독자적인 학문 영역

으로서 간호학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18].

2. A targeted case of training nurse having 

good personality in Japan

인성(품격) 있는 간호사 육성을 목표로 한 사례를 찾기 

위해 많은 일본의 대학의 간호학과의 커리큘럼을 찾아보

았다. 무엇을 기준으로 인성 있는 간호사를 육성하는 사례

의 대학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하는 기준의 애매함에 많은 

고민을 주었다. 그러다가 クローズ幸子께서 일본 가메다

의료대학(亀田医療大学)의 간호학부 간호학과를 ｢풍부한 

인간성과 높은 능력을 갖춘 프로페셔널한 간호사 육성｣을 

목표로 간호학과를 신설하기 위해 추진 내용을 밝힌 자료

를 보았다. クローズ幸子께서는 다수의 「면허 취득」을 목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학사과정 교육에 전념하

는 것을 목표로 기존 대학에서 볼 수 있는 커리큘럼 과밀

화를 완화하고 교양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첫 번째로 간호사 육성에 전념한 학사과정 교육과정

을 구축하였다. 두 번째로 교양 교육을 강화하였다. 여기

서 과학적 기초의 구축, 감성·윤리관·인간성의 형성, 문제 

해결이나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하였다. 지금 현

재의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2019년 입학자 적용 

커리큘럼과 2020년과 2021년 입학자 적용 커리큘럼 그리

고 2022년 입학자 적용커리큘럼을 볼 수 있다. 우선 2019

년 입학자 적용 커리큘럼에서는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큰 

교과목 구분에 인간과 인간의 이해, 외국어, 환경, 건강과

학Ⅰ, 세미나 등이 필수 17단위 선택 24단위가 있으며 졸

업요건으로 26단위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

간과 인간의 이해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과목에는 커뮤니

케이션 인간관계론, 정보 과학, 문화 인류학, 서러티브 표

현법, 의료 인문학, 철학, 심리학, 윤리학, 음악 감상, 

alternative therapy, 평생교육론, Spirituality이 개설되

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19]. 2020년과 2021년 입학자 적

용 커리큘럼에서는 과목의 분류를 교양 교육에서 기초교

양분야로 개정하면서 기초교양분야에 인간과 이해, 외국

어, 인간과 환경, 인간과 건강, 세미나의 분야로 세분하였

으며, 필수 16단위 선택 24단위로 필수가 줄어들었다. 이

와 동시에 졸업요건으로 기초교양분야에서 25단위 이상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20]. 2022년 입학자 적용 커리

큘럼에서는 기초교양분야에서는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

는다[21].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학생을 간호사로 형성하는 

과정(Formation)에 주목하여 간호 실천 능력을 강화한다

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임지실습을 소중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호사들이 ① 대상자를 전인적으로 파악하여 사

랑과 존엄, 그리고 윤리관을 가지고 상호적·원조적으로 관

계되기 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 ② 프로페셔널한 가

치관과 품격,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간호실천에 종사하

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 ③ 제너럴리스트 간호사로서 모든 

대상을 향한 포괄적인 간호실천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IV. Conclusions

최근 간호교육은 간호환경에서 간호대상자 모두 안전하

고 질적이며 환자 중심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간

호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하고 있다

[22]. 미국의 간호교육과정 구성에 많은 영향을 받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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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도 간호 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 형성 및 전문화

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성찰 사고(reflective thinking), 문제 해결 중심(problem 

solving skill), 근거 기반 실무(evidence-based 

practice), 평생 교육(life long learner) 등으로 업무 중

심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다[8]. 그러나 2015

년 개정 교육과정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장기적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사회가 학습자

에게 요구하는 소통과 협력 능력, 나눔과 배려 능력 제고

의 맥락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23] 사

실은 강조하지 않더라도 중요하다. 오랜 시간 대학에서 교

양 교육의 변천을 경험할 수 있었던 나는 최근 대학에서 

다시 교양 교육의 강화가 중요시 되고, 특히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교육자 관점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우연히 간호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다

가 간호학과 인증평가에 있어서도 최근 인성교육이 강조

된다고 하는 점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출발하여 논문을 공

동으로 집필하게 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성”이라고 하는 정의는 매우 추

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사람의 성질과 품격을 말하며 성

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된 모습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미국의 간호교육에 있어 Benner, Sutphen, 

Leonard, Day가 지적하였듯이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서는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거나 윤리적 

임상적 판단을 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간호사로서의 

품격은 간호사로서의 교양, 프로페셔널리즘, 리더십, 간호

관 등이 통합되는 것으로 어릴적부터의 가정교육, 학교교

육 그리고 질 높은 기초간호교육의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

하였다. 이러한 지적을 매우 실천적으로 잘 받아들인 일본

의 가메다의료대학(亀田医療大学)의 간호학부 간호학과의 

커리큘럼은 매우 인상적이다. 특히 본 간호학과에서는 ｢풍

부한 인간성과 높은 능력을 갖춘 프로페셔널한 간호사 육

성｣이라는 목표로 교양교육을 강화한 점이다. 이를 위해 

인성관련 교양강좌를 2022년 입학자 적용 기준으로 필수 

16단위, 선택 24단위로 하여 졸업 시 요구되는 기준을 25

단위로 설정하여 인성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참고될만 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면 많은 대학

의 간호학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관한 교과목은 매우 적

거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호사가 되기 위한 

기술적 교과목(면허 취득을 위한 교과목)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너무 면허 취득에 과밀화된 커리큘럼보다는 

일본의 가메다의료대학(亀田医療大学)의 간호학부의 커리

큘럼과 같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간호사로서 환자를 위하는 마음과 윤리적 임상적 

판단능력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 인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간호학과에서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배려

하는 마음, 성실함, 책임감, 타인존중이나 예절교육 등의 

인성과목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

한 영역에서 다양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간호사로서 갖추

어야 할 인성 과목을 개발하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라 생

각한다.

REFERENCES

[1] Mencius 11;3 “To tell Confucius that life is called nature, to 

Mencius that life is called nature, to say the same, to say the 

same, to say the same, to say the same is true.”

[2] Mencius 6:1 Kao Tzu said: “Human nature is like a willow tree 

(the wood of which is good for making vessels) and Righteousness 

is like the cups and bowls that are carved out of the wood. To 

make human nature to be jen and Just is like making the willow 

wood into cups and bowls." Mencius said: "Can you make cups 

and bowls while keeping the nature of the willow? It is by 

destroying the willow that you make cups and bowls. If we destroy 

the willow to make cups and bowls, should we also destroy the 

human being to make jen and Righteousness? This kind of talk 

from you will certainly lead the people to see jen and 

Righteousness as anathema.”

[3] HK Lim, “Reconsideration on Mencius - Gotzu' Debate of theory 

of Human nature,” Pan-Korean Philosophy, Vol. 39, No. 4, pp. 

109-131, December 2005.

[4] SY Hong, “"In-sung" Concept and the Possibility of "In-sung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ontemporary Education, Vol. 25, 

pp. 183-198, December 2013.

[5] MJ Chin, HA Lee, and HS Seo, “”Parents’ Perceptions on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in Family,” Journal of Families an Better 

Life, Vol. 32, No. 3, pp. 85-97, June 2014. DOI: 10.7466/JKHMA.

2014.32.3.85

[6] JH Park, “Need of character education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6, pp. 

3321-3332, December 2013. 

[7] Mariko Bando, the dignity of a woman, PHP Laboratory

[8] M. M. Scheckel, and P. M. Ironside, “Cultivating interpretive 

thinking through enacting narrative pedagogy,” Nursing Outlook, 

Vol. 54, No. 3, pp. 159–165, May-June 2006. DOI: 10.1016/j.out

look.2006.02.002

[9] D. Harper, and J. Johnson, “The new generation of nurse 



An Article on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during the Course of Training Nurses   155

practitioners: Is more enough?,” Health Affairs; Chevy Chase, 

Vol. 17, No. 5, pp. 158-164, September 1998. DOI: 10.1377/

hlthaff.17.5.158

[10] YS Shin, and SW Kim, “｢Health status of health care provider｣ 

checking major issue of health care provider and exploring 

management plan in USA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ugust 2018. https://www.kihasa.re.kr/news/

abroad/view?seq=3107

[11] KI Jung, KS Lee, and HW Jung, “A study on the personality 

of freshm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7, No. 1, pp. 1238-1247, June 2019. DOI: 10.15205/

kschs.2019.06.30.1238

[12] Future vision of higher education in Japan,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Report Points,” 2020. https://www.mext.go.jp/b_menu/

shingi/chukyo/chukyo0/toushin/attach/1335602.htm

[13] P. L. Glanzer, and A. J. Milson, “Legislating the good; A survey 

and evaluation of character education laws in the United States,” 

Educational Policy, Vol. 20, No. 3, pp. 525-550, July 2006. DOI: 

10.1177%2F0895904805284115

[14] B. Isik, and S. T. Jallad, “Future of nursing education: Changing 

values, educational paradigm, and learnerꠓeducator profiles and 

roles,” New Trends and Issues Proceeding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 6, No. 1, pp. 165–174, May 2019. DOI: 

10.18844/prosoc.v6i1.4167

[15] Jap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Definition of terms 

related to public health and nursing by the Japan Society of Public 

Health and Nursing,” 2014. https://japhn.jp/wp/wp-content/uplo

ads/2017/04/def_phn_ja_en.pdf

[16] Study Group on the Nature of Nurs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t Universities, “Final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the Development of Nursing Human Resources at 

Universities,” March 2011. https://www.mext.go.jp/b_menu/shin

gi/chousa/koutou/40/toushin/__icsFiles/afieldfile/2011/03/11/130

2921_

[17] Byte PRO Magazine,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a public 

health nurse and a nurse? A thorough explanation of how to 

qualify as a public health nurse and its attractiveness, https://

www.baitorupro.com/contents/article/222.html. 

[18] Study Group on the Nature of Nurs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t Universities, Final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the Development of Nursing Human Resources at Universities

[19] Kameda Medical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2019 Admission 

Curriculum, http://www.kameda.ac.jp/department/curriculum_m/

in

[20] Kameda Medical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2020 and 2021 

Admission Curriculum, http://www.kameda.ac.jp/department/cu

rriculum_m/2020/index.html

[21] Kameda Medical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2022 Admission 

Curriculum, http://www.kameda.ac.jp/department/curriculum_m/

2022/index.html 

[22] M. Khodaveisi, M. Pazargadi, F. Yaghmaei, and A. Bikmoradi, 

“Identifying challenges for effective evaluation in nursing 

education: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medical 

sciences: the official journal of Isfah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Vol. 17, No. 7, pp. 710, July 2012.

[23] JH Park, “Approaches to character education through intensifying 

humanities literacy, focused on secondary level of Korean 

language, history, and moral section,” KICE Report, December 

2016, https://www.kice.re.kr/upload/board/1500202/2017/05/BO

ARD_201705250935161210.pdf

Authors

SoonYoung Park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Nursing Science from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in 2006, 

2013 and 2018, respectively. Dr. Park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Sunlin University, Pohang, Korea, in 2014. S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hinGyeong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nursing for adult 

diagnosed with acute and chronic disease, nursing for critical 

patient, and geriatric nursing.

HoCheol Oh received the B.S., M.S. and 

Ph.D. degrees in law from Cheongju 

University, Korea, in 1995, 1997 and 2002, 

respectively. Dr. Oh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Law at seonam University, 

Namwon, Korea, in 2007.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hinGyeong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the legal syste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educational system.


